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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크는 끙끙댔어요. 다들 너무 시끄러웠어요. 태드 

형과 존 형은 또 싸우고 있었어요. 방문 틈새로 고함 

소리가 새어 나와 복도 끝에서도 다 들렸어요. 큰누나 리지는 

음악을 또 크게 틀었어요. 쿵. 쿵. 쿵. 묵직한 박자 음이 쉬지 

않고 계속 들렸어요.

루크는 형들에게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태드 

형에게 “넌 상관 마.” 하는 소리만 듣고 말았죠. 리지 

누나에게도 소리를 좀 낮춰 달라고 부탁했지만, 누나는 

오히려 음악을 더 크게 틀었어요.

루크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다행히 루크가 갈 수 있는 조용한 장소가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어제 만들어 주신 루크의 방이었죠. 거긴 태드 형, 

존 형이랑 같이 쓰지 않아도 되는 공간이었어요. 루크의 방은 

지하에 있었어요. 침대와 책상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만, 문을 닫으면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루크는 새로 생긴 자기 방으로 내려갔어요. 루크는 방에 

갖다 놓았던 상자를 보다가 겉면에 붙은 예수님 그림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루크가 침례받던 날 받은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볼 때면 항상 평화로운 느낌이 들었어요.

루크는 그림을 상자에서 떼서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그런 뒤 

루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가끔 우리 집은 너무 

시끄러워요. 제가 좀 더 평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루크는 침대에 누워서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루크는 

초등회에서 예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실 수 있다고 

배웠어요. 성신이 언제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도요.

얼마 안 가서 엄마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셨어요. 

부모님이 태드 형과 존 형에게 이야기하시면 싸움은 멈출 

거예요. 잠깐은요. 두 분이 리지 누나에게도 이야기하시면 

음악 소리를 줄여 줄 거예요. 잠시일 뿐이겠지만요. 엄마와 

아빠가 다시 출근하시기 전까지는 그래 줄 거예요.

그래도 루크는 일단 침대에 누워 예수님 그림을 

들여다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부탁드려요. 앞으로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평안을 느끼도록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잠시 후, 누군가 루크의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가도 되니?” 엄마의 

목소리였어요. “잘 지내고 있었니?”

“태드 형과 존 형이 또 싸웠어요. 

리지 누나는 음악을 정말 크게 

틀었고요.”

“엄마도 알아.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아빠가 지금 형들과 이야기를 하고 

계셔. 엄마도 오늘 밤에 리지와 

이야기를 해 볼게. 그래도 엄마는 먼저 

네가 괜찮은지 알고 싶었어.”

“전 괜찮아요. 제 방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루크가 

말했어요.

“엄마도 그래. 이제 보니 탁자 위에 예수님 그림을 

올려놓았네?”

루크는 방긋 웃었어요. “네. 예수님은 제 방이 평화로운 

곳이 되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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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너무 시끄러웠어요. 루크는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집에서 평안을 느낄 방법을 글로 

쓰거나 그려 보세요.

너무 시끄러워!


